막0427 Note

◆깨우침

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, 씨 뿌린 것이 되어,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,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, 자라나서 열매가 되고, 때가 되면, 그것을 우리가 수확하게  된다는 무서운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, 
우리가 행인에게 한 것들이, 이웃에게 대한 것들이, 우리가 무심코 행한 것들이,
다 씨 뿌리는 것으로 됩니다, 
[bookmark: _GoBack]휴…몰랐으면 모를까, 빛의 조명을 받아 알았으니, 알고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습니다, 
